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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할라카(הלכה, Halakhah)

⚫ 유대인들은 율법을 ‘할라카’(הלכה, Halakhah, 걷는 길, 행위의

길)라 부릅니다. 
할라카에는 모세가 전한 성문 토라(구약성경), 구전
토라(탈무드) 및 랍비들의 판례와 결정이 있습니다. 

토라(Torah, 오경)는 ‘가르침’이란 뜻이고
탈무드(Talmud)는 ‘공부(연구)’란 뜻입니다. 

⚫ 토라는 율법서를 지칭 합니다. 



유대교: 율법과 규례

⚫ 성경에 보면, 율법과 규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율법은 오경(율법서)을 말하기도 하고, 성문 토라를 말하기도
하며, 법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규례는 구전 토라 또는 오경에 실린 613개 계명이외의 법들을
말합니다. 
구전 토라의 최종형태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미슈나(Mishnah), 게마라(Gemara), 중세기의 몇몇
랍비들의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슈나는 모세 때부터 AD 200년경까지 거의 1600년간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구전 토라를 예후다(유다) 하나시(Yehudah Ha-Nasi, 
AD 217년 사망)가 수집하여 여섯 가지 주제들 곧 농사법, 안식일과
절기법, 결혼과 이혼법, 형법, 희생제물법, 정결법으로 나눠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미슈나’(Mishnah)입니다. 

⚫ AD 200-500년 사이에 미슈나에 아람어 주석이 달리기 시작 했는데
이 주석이 ‘게마라’(Gemara)입니다. 

⚫ AD 11-13세기에 랍비들이 주석을 첨부하여 마침내 이뤄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미슈나와 탈무드에 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Mitzvot)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장로들의 유전 곧 울타리법들(Gezairoth)과
관습법들(takkanah와 minhag)이 포함되는데, 잘 알려진 것들로는
‘안식일 법,’ ‘식사 전 손 씻기법,’ ‘음식법,’ ‘그릇 씻기법’ 등이 있습니다.



바빌론탈무드
세데르제라임

베니스: 다니엘
봄베르그인쇄소
(1543-1544）

제라임은
‘씨앗’(농사법）
이란뜻으로
미슈나의여섯
항목중첫
번째입니다．





는(Me’eimatai)”מאימתי“ 탈무드의 첫

번째 장(章)인 Berachot(베라코트, 
기도문들)에 등장하는 첫 문장, 
“ בערביןשמעאתקוריןמאימתי ”의

첫 단어로써 “저녁에 쉐마 낭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뜻입니다. 사진의 쉐마 부분 해석:
“쉐마 낭송을 저녁에 언제부터 하는가? 
랍비 엘리에젤은 말하길: 제사장들이
그들의 거룩한 테루마(봉헌물)을 먹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부터 첫 번째 야간
경비대의 끝까지 이다. 현자들은
말하길: 자정까지 이다. 라반 감리엘은
말하길: 새벽이 밝을 때까지 이다.”



사진의 게마라(Gemara)부분 요약:
“쉐마 낭송을 저녁에 언제부터
하는가?”라고 반복하며, 왜, 쉐마
낭송을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하는지를
묻고 답합니다. 이는 야훼의 창조 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반영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게마라는
제사장이 테루마(거룩한 음식 곧
봉헌물)를 먹는 시간을 해지고 별이
보이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또 첫
번째 경비대의 끝을 해지고 4시간 후를
말하며, 현자들은 일상적 규율과
질서를 위해서 한 날 저녁의 쉐마
낭송은 자정 이전까지, 라반 감리엘은
새벽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왜 중요한가?

‘할라카’(הלכה, 걷는 길, 행위의 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삶 자체를 신성한 행위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할라카’(הלכה, 걷는 길, 행위의 길)는 종교이고, 문화이며, 

관습이고, 세계관이며, 가치관이고, 신념(믿음)이며, 생존의
힘입니다. 수천년의 떠돌이와 노예의 삶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게 해온 최후승리의 힘입니다.



유대교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하고 옳은 일이란 것입니다.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 유대교인들에게는 세속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淨, kosher)한 것과
부정(不淨, treyf)한 것 그리고 거룩한(聖, kadosh) 것으로
나누는데, 옳은 행동이란 율법이 정한 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한 것들을 가까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는 율법과 규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Pistis)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하여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의 약속 곧
율법에 충실(Emunah)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설사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흩어지더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세게 믿습니다. 



유대교

주전 1446년경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시작된 율법의 전수는
세대를 거쳐 대대손손 후대에 반복되어야 할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계명들을 지켜야 할 임무전달식을 유대인 남성이
13세에 이르면 성인식을 통해서 치러왔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에게도 12세 때에 치르고 있습니다. 

⚫ 또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미크라(Mikra, 성문
토라)를, 열 살부터 미슈나(Mishnah, 구전 토라)를 배웠고, 
열세 살부터 계명들(mitzvoth)을 지켰으며, 열다섯 살부터
탈무드(Talmud)를 배웠습니다.



유대교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서(모세오경)에 근거한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계명으로써 남성 신체의 하나하나의 뼈와 기관의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써 태양력으로 일 년 365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또 성경에 언급된 죄와 허물에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 1-
4계명과 “~을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이요, 허물은
이웃에게 대한 십계명 5-10계명과 “~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

⚫ 그리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바쳤습니다. 또 유대교에 성전제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이들
613개의 계명들이 모두 지켜지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밖에서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은 총 613개
가운데, 77개의 “~을 하라” 계명들과 194개의 “~을 하지
말라”는 계명들, 총 271개 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로세스(Roses, 
Rhodes)에서 발굴된

800년 된 토라



미슈나(Mishnah)



바빌론 탈무드



아슈케나짐 유대교 기도서(Siddur)
Ashkenazic Rite, Germany, 14th-15th century)



츠비 코플로비츠
(Zvi Koplowicz's

Siddur)

츠비 코플로비치가
아우슈비츠에서 한

러시아 수감자
한테서 자신의 빵
배급(양식)을 주고

산 기도서



어느 날 아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용할
양식이 배급되고 있을 때, 한 러시아 수감자가
화장터 옆에서 발견한 시두르(기도서)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츠비는 가격 협상 후, 자신의
양식과 교환하여 시두르를 샀습니다 . 츠비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신장을 기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시두르를 막사에 두고 가는 것이 두려워 항상
소지했습니다. 점호 시간에는 수감자들이 다섯
줄로 서서 시두르를 서로 돌려가며 지키곤
했습니다. [좌측 사진은 츠비가 쓴 헌정문]



츠비는 여러 다른 수용소를 거쳐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그는 시두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차야 바이스와 결혼했고, 
함께 울루아 호를 타고 에레츠
이스라엘(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로 향했습니다. 6주간의
항해 후, 배는 영국군에게
나포되었고, 승객들은 키프로스의
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소지품을 받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와 모든 고난을
함께했던 시두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츠비는 기도하러 수용소 회당에 갔다가 다른
유대인이 자신의 시두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유권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유대인이
시두르를 돌려주기를 거부했지만, 회당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개입하자 돌려주었습니다. 츠비와 차야는
1948년 3월 에레츠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1989년, 츠비는 후손들을 위해 이 시두르를 야드
바셈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시두르 뒷면에 이
시두르에 얽힌 이야기를 적고,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된
가족들의 이름을 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시두르를 예루살렘 야드 바셈에
기증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으로 삼겠습니다.”

[좌측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



유대교

⚫ 유대교인들의 말씀사랑과 율법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가상(嘉尙)합니다. 

⚫ 매년 한 차례씩 모세오경(Torah)을 완독할 뿐 아니라, 
쉐마(Shema)와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혹은
Amidah)를 비롯해서 일상의 계명을 이행하거나 특별한 때를
포함하여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기도문(berakhot)을 낭송합니다. 

⚫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쉐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을 손이나 이마에 매달고
다니며 집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세 번씩 메주자에 입을
맞춥니다.



메주자(Mezuzah)와 쉐마 두루마리(Shema Scroll, 12CM, 신 6:4-9, 11:13-21)



키파(Kippah)

트필린(Tefillin)

탈리트(Tallith)



Amidah Prayer Bowing God_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72v_V_WUCqE
https://www.youtube.com/watch?v=72v_V_WUCqE


옷술을
‘찌찌트’(Tzitzit)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나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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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행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나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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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트’(Tzitzit)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나
달아야 합니다. 





유대교

⚫ 유대교인들은 매년 한 차례씩 모세오경(토라)를 완독합니다.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 기도회 때 회당에서 읽습니다. 

⚫ 완독을 마치는 날은 초막절 축제를 마친 다음날입니다. 2025 
(히브리력 5786)년 심핫 토라는 10월 14일 해질 때부터 15일
해질 때까지 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음력 8월 15일) 
보름날(2025년 10월 6일)에 시작해서 8일간 축제를 갖는데 그 8일째
날 곧 ‘토라 속에서의 기쁨’(Simchat Torah)을 누리는 날에
토라읽기를 마친 기념으로 토라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당을 돌며 음식을 먹는 행사를 갖습니다.



심핫 토라 행진(Krakow, 1888)



심핫 토라(Simchat Torah) 행진, 정통파



유대교

⚫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쉐마’(Shema, 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tefillin)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매답니다. 
‘메주자’(mezuzah)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출입할 때마다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춥니다. 
회당 성소에서 토라 행진 때에 토라에 입을 맞춥니다. 다음의
동영상에서의 찬양은 주요 명절 기도회의 토라 행진 때에
부르는 시편 24편, “문들아(쉐아림, You gates) 들어라(세우, 
lift up)(Se’u Shearim, עָרִים אוּ שְׂ .셀라”입니다 ,(שְׂ



시편24편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לָה .(ס ֶֽ



Torah Procession: Se’u Shearim

https://www.youtube.com/watch?v=wgZdEDuxz-U&list=RDwgZdEDuxz-U&start_rad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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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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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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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덱(대부)이
포도주를조금
마시기직전에
아기이름이
히브리어로
선포되었는데, 
영어로풀면
아마도

"His name 
will be called 

in Israel 
Abraham ben 
Solomon."였
을 것. 그래서
영상에서
할례를받은
아기의이름은
‘아브라함벤
솔로몬’(솔로
몬의아들
아브라함)이
었을것이다.

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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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itzah는
자녀가 없는 과부와
죽은 남편의 형제가
성경적 이붐(yibum, 

Jewish levirate 
marriage) 제도에
따라 결혼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의식

https://www.youtube.com/watch
?v=G2jipiVMaP8



하리짜(Chalitzah, 수혼포기식)를 위한 가죽 신발
(한 짝만 사용하고, 공동체가 보관한다.)





Yibbum과 Chalitzah는 특히
‘형사취수’는 오늘날 유대교의
여러 교파들 내에서 찾아 보기
힘든 사실상 폐지된 제도이다.



이스라엘이란무슨뜻인가?
What does Israel mean?_ 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shorts/0zTM0G3yZGE
https://www.youtube.com/shorts/0zTM0G3yZGE
https://www.youtube.com/shorts/0zTM0G3yZGE


Ha-Tikvah_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유대교

⚫ 토라 계명을 우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법, 
손씻기법, 그릇씻기법, 음식법 등 수많은 규례 곧 장로들의 유전, 
미슈나, 탈무드 등에 실린 울타리법들(gezairoth)을 엄격히
지킵니다. 

⚫ 이토록 대단한 유대교인들일지라도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려 342개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유대교 vs. 그리스도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5-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오경)과
선지자(예언서들)의 강령(본 뜻, 정신, 골자)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vs. 그리스도교

⚫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물리적인 제한에 상관없이 온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실천이 목적이어야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 vs. 그리스도교

⚫ 유대교인일지라도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려 342개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100퍼센트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성취시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모세오경)과 선지자(예언서들)의 강령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vs. 그리스도교

⚫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물리적인 제한에
상관없이 온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의 복음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구약성경의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 그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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